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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한부모가족 가구주의 자립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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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생태체계적 관점 근거하여 여성 한부모가족 가구주의 자립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
악하여, 여성 한부모가족 가구주의 자립의지 향상을 위한 개입시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증적인 자료를 얻고자 하
는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의 연구대상자들은 영남지역 모자보호시설에 거주하는 176명의 여성 한부모가족 가구주들이다. 본 조사는 
2011년 9월 28일부터 10월 11일 사이에 이루어졌다. 연구의 분석은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빈도 및 백분율을 산출하였으며, 주요 변수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상관관계분석을, 그리고 생태체계적 
요인이 한부모가족 가구주의 자립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각 단계적으로 비교하기 위해서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
시하였다. 

연구결과 여성 한부모가족 가구주들의 자립의지에는 인구사회학적 요인 가운데서는 연령과 입소기간이, 개인체계
요인 가운데서는 자기효능감의 정도가, 가족체계요인 가운데서는 가족의 문제해결에 대한 대처행동이, 그리고 사
회체계요인 가운데서는 확대가족 및 친지로 부터의 지지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러한 결과에 근거하여 여성 한부모가족 가구주들의 자립의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실천적 함의를 논의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co-systemic factors that affect the independent will 
of female single parent householder The subjects were 176 female single parent householder who reside in 
public facilities for single mother family. Collected date were analyzed through frequency, percentage, 
]correlation an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are as follow. The factors that affect the female 
single parent householder's independent will are the age, duration of living in public facilities, levels of 
self-efficacy, the ability to cope with problem-solving, and the levels of support received from extended 
family. According to these findings, intervention strategies that focus on increasing the female single parent 
householder's independent will are sugg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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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한부모 가족이란 ‘이혼, 별거, 사망, 유기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양친 중 한쪽과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을 말
한다. 이때, 자녀의 보호를 누가 맡는냐에 따라 모가 주 
양육자이면 여성 한부모가족으로, 부가 주 양육자이면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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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한부모가족으로 불리게 된다[1]
통계청의 인구센서스 자료에 의하면 1985년 84만 8천 

가구였던 한부모가구가 2005년에는 무려 137만 가구로 
급격히 증가했으며, 2005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여성 한
부모가구는 108만 3천 가구, 남성 한부모가구는 28만 7
천 가구로 여성 한부모가구가 남성 한부모가구보다 약 4
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2]. 그런데 여성가족부의 통
계자료[3]에 의하면 한부모가구 내에서도 저소득 여성 한
부모가구가 저소득 남성 한부모가구보다 약 4배정도 높
은 비중을 차지하며, 특히 여성 한부모가구 중 저소득 여
성한부모가구의 비율은 99.96%로서 실제로 여성 한부모
가구의 거의 대부분이 가족경제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여
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렇게 심각
한 것으로 나타난 저소득 여성 한부모가족의 빈곤문제해
결을 위해 그들의 경제적 자립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경제적 자립의 
성공여부에는 자립의지가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4].

자립의지는 자신이 스스로 삶의 주체가 되어 삶의 의
미를 부여하며 경제적 정서적 사회적 빈곤으로부터 자활 
할 수 있도록 자기결정과 자기선택을 하는 것이기 때문
에, 빈곤층의 빈곤탈피를 위해 대단히 중요하고 적절한 
변수라 할 수 있다[5]. 자립을 돕기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자립보다 수급을 유지하
려는 의존적인 심리가 팽배해지는 실태를 볼 때, 자립의
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더욱 
강하게 느껴진다.

생태체계적 관점은 개인과 환경 양자사이의 관계성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개인의 대처능력과 환경의 요구 간
에 더 나은 일치를 이루려는 사회복지실천의 초점과도 
부합되어 사회복지 실천에서 가장 중요한 관점으로 자리 
잡고 있다[6]. 따라서 생태체계적 관점은 사회복지사가 
실제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에 현실세계의 모든 측면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함으로써 사회복지사의 영역을 확대
시키고, 그 상황에 적합한 관점, 모델, 방법, 기법을 사용
하여 사정할 수 있게 한다. 그러므로 여성 한부모가족 가
구주의 자립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도 어느 한 요인
보다는 개인과 환경의 다각적 차원에서 살펴보기 위해서
는 생태체계적 관점에 근거한 연구가 유용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생태체계적 관점에 근거하여  여성 
한부모가족 가구주의 자립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을 파악하여, 여성 한부모가족 가구주의 자립의지 향상을 
원조하기 위한 개입 시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증적인 자료
를 얻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2. 여성 한부모가족의 빈곤과 자립의지

우리나라 여성 한부모가족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는 경제적 문제로 나타났는데, 대부분의 여성 한부모
가족은 이혼이나 사별 후 소득이 1/2 혹은 1/3이 감소되
거나 상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7]. 외국의 선행연구들
[8]에서도 빈곤문제를 모자가정이 직면하는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지적하고 있듯이 여성 한부모가족의 빈곤문제는 
거의 모든 국가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생각된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여성 한부모가족과 
함께 이들의 빈곤 심화현상이 두드러지면서 저소득 여성
한부모가족 가구주의 자활 및 자립과 관한 연구[9,10,11]
가 꾸준히 진행되어져왔다. 자립은 저소득층이 당면한 문
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들의 능력을 키우는 것
으로서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복지의 새로운 이념과 목표
가 되고 있다. 자립은 재활, 자활, 이후의 과정으로서 궁
극적인 복지의존의 탈피, 안정된 삶의 질에 도달한 상태
를 의미한다[12]. 선행연구결과들[13,14]에 따르면 여성 
한부모가족 가구주의 경제적 자립의 성공여부에는 그들
의 자립의지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립의지는 자립을 이루고자하는 대상자의 심리적 과
정이나 욕구로서 변화상황에 대한 자신감 및 자아통제능
력을 말한다. 이러한 자립의지는 대상자들이 사회의 여러 
가지 제도를 활용하고 생활의 변화를 스스로 추진할 수 
있는 원동력으로 작용하므로[15], 빈곤층의 빈곤탈피를 
위해서는 대단히 중요하고 적절한 변수라고 한다[16]. 따
라서 여성 한부모가족 가구주의 자립을 원조하기 위해서
는 먼저 이들의 자립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
악하여 여성 한부모가족 가구주의 자립을 돕는 것이 필
요할 것이다.

3. 연구방법

3.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의 연구대상자들은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근거
하여 운영되고 있는 영남지역 모자보호시설에 거주하는 
여성 한부모가족 가구주들이다. 

본 조사는 2011년 9월 28일부터 10월 11일 사이에 이
루어졌으며, 자료수집방법은 연구자가 해당시설의 관리
자 및 시설장에게 전화 또는 공문발송을 통하여 본 연구
의 취지를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한 후, 이를 수락한 기관
에 우편으로 설문지를 발송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기
관은 영남지역 19개의 모자보호시설 가운데 11개 시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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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22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총 
201부가 회수되었으며, 그 가운데 무응답이 지나치게 많
은 25부를 제외한 176부를 최종 분석하였다. 

3.2 분석방법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해서는 SPSS 19.0 프로그램을 사
용하였다.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서는 빈도 및 백분율을 산출하였으며, 주요 변수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생태체계적 요인이 여성 한부모가족 가구주의 자
립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각 단계적으로 비교하기 위해서
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3 조사도구

본 연구에서 독립변인은 다양한 생태체계적 요인 가운
데 개인체계 요인, 가족체계 요인, 사회체계 요인으로 구
성되어있다. 먼저 개인체계 요인은 자기효능감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자기효능감은 Sherer의 자기효능감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에 따라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도 높다. 본 척도의 내적 신
뢰도는 Cronbach's Alpha의 값이 .89로 신뢰성이 높게 나
타났다.

가족체계 요인은 자녀와의 관계와 가족의 대처천략으
로 구성되어있다. 먼저 자녀와의 관계는 현온강․조복희가 
개발한 부모역할 만족도 척도 가운데 부모자녀관계 10문
항, 자녀와의 지지 6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에 따라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와의 관계도 만족
스럽다. 본 척도의 내적 신뢰도는 Cronbach's Alpha의 값
이 .92로 신뢰성이 높게 나타났다. 가족의 대처전략을 알
아보기 위해서 McCubbin에 의해 개발된 
F-COPES(Famiy Crisis Oriented Personal Evaluation 
Scale)를 사용하였다. F-COPES는 세 가지의 내면적 그리
고 다섯 가지의 외면적 대처전략의 사용빈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외면적 대처전략은 본 
연구의 사회체계요인과 중복되므로, 본 연구에서는 세 가
지의 내면적 대처전략만을 분석에 포함시켰다. 세 가지의 
내면적 대처전략은 스트레스적인 경험을 보다 이해 가능
하고 다룰 수 있는 방법으로 재정의하는 능력인 ‘재정의’
와 ‘문제해결에 대한 확신’, 그리고 문제에 대한 회피적 
반응인 ‘수동성’의 정도를 측정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에 따라 1-강하게 반대, 5-강하게 
찬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척도의 내적 신뢰도는 
Cronbach's Alpha의 값이 .84로 나타났다.

사회체계요인은 사회적 지지로 구성되어 있고  박지원

의 사회적지지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사회적 지지
는 확대가족과 친척․친구․이웃․종교 그리고 기관지지로 구
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에 따라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도 높다. 본 척도의 각 하위변인에 
대한 내적 신뢰도는 Cronbach’s Alpha의 값이 .97로 신뢰
성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종속변수는 한부모 가족 가구주의 자립의지로 박영란․
강철희[17]가 신화용․조병은[18]이 개발한 도구를 수정보
완하여 제작한 자립의지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각 문항
은 Likert 5점 척도에 따라 점수가 높을수록 자립의지도 
높다. 본 척도의 내적 신뢰도는 Cronbach’s Alpha의 값이 
.93으로 신뢰성이 높게 나타났다.

4. 연구결과 및 분석

4.1 인구사회학적 특성

조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4.2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회귀분석에 앞서 먼저 연구모형에 투입된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검증을 실시하였다.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
이 종교유무와 자녀수를 제외한 모든 변인들이 연구대상
자들의 자립의지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각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에서 다중공선성의 문제
를 의심할 만큼 높은 상관계수는 볼 수 없다. 그리고 분
산팽창요인(VIF)의 범위는 1.184~4.552, 공차한계
(tolerance)는 .220~.845 사이로 다중공선성이 존재할 가
능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4.3 한부모가족 가구주의 자립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적 요인

여성 한부모가족 가구주의 자립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4단계에 걸쳐 위계적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회귀모델에서는 생태체계적 모델에 근거
하여 여성 한부모가족 가구주의 인구사회학적 요인을 제
일 먼저 투입하고 그 다음은 개인체계요인, 가족체계요
인, 그리고 사회체계요인의 순으로 모델에 투입하여 각각
의 영향력을 탐색하였다. 

우선 1단계에서는 인구사회학적 요인에 해당되는 연
령, 교육연한, 종교유무, 입소기간, 근로소득, 건강상태, 
자녀수를 투입하였다. 이 변수들은 자립의지를 18%설명
하였고 이 가운데 ‘교육년한’(β = .153, p = .048), ‘입소
기간’(β = -.182, p = .015), ‘근로소득’(β = .226, 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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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구분 명 % 항목 구분 명
연령1)

20대 12 6.8 직업 사무직 22 12.5

영업직 5 2.830대 60 34.1

판매 및 생산직 27 15.340대 90 51.1

자영업 7 4.050대 이상 11 6.3

서비스직 30 17.0무응답 3 1.7

자활근로사업 31 17.6학력 초졸 3 1.7

전문직 17 9.7중졸 10 5.7

기타 37 21.0고졸 117 66.5

수입유형 국가보조금 52 29.5대졸이상 46 26.1

직업 108 61.4종교 불교 26 14.8

가족/친척지원 3 1.7천주교 5 2.8

사채 1 0.6기독교 94 53.4

모아둔저축 1 0.6기타 51 29.0

기타 10 5.7결혼상태 미혼 13 7.4

무응답 1 0.6결혼 후 별거 5 2.8

월
근로소득

50만원 미만 10 5.7사별 14 8.0

50~70만원미만 41 23.3이혼 127 72.2

70~90만원미만 53 30.1기타 15 8.5

90~120만원미만 55 31.3무응답 2 1.1

120만원 이상 15 8.5지원형태 조건부수급자 51 29.0

건강상태 매우 나쁘다 6 3.4일반수급자 58 33.0

나쁜 편이다 33 18.8자활특례자 5 2.8

보통이다 99 56.3차상위계층 40 22.7

좋은 편이다 31 17.6기타 21 11.9

매우 좋다 7 4.0무응답 1 0.6

자녀수 1명 72 40.9시설 
입소기간

1년 미만 44 25.0

2명 80 45.51~2년 미만 41 23.3

3명 19 10.82~3년 미만 37 21.0

4명이상 4 2.3
3년 이상 54 30.7 무응답 1 0.6

전체 176 100.0 전체 176 100.0

※ 1) Mean = 40.36, S.D = 7.25, Min = 24, Max = 63

[표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Table 1] Characteristics of sample

변인 종속 통제변수 독립변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자립의지 1

2 연령 -.104* 1

3 교육년한 .226** -.200** 1

4 종교유무 -.011 .087 .014 1

5 입소기간 -.237** .176* .002 -.062 1

6 근로소득 .271*** .046 .223** .064 -.019 1

7 건강상태 .244*** -.054 .126 .000 -.132 .101 1

8 자녀수 -.077 .193* -.110 .202** .091 .003 .048 1

9 자기효능감 .508*** .201** .174* .098 .044 .336*** .140 .022 1

10 자녀관계 .379*** .082 .102 .027 -.023 .178* .165* .010 .459*** 1

11 가족대처전략 .256*** .208** .106 .289*** .062 .023 .093 .058 .347*** .415*** 1

12 사회적지지 .144* .212** .089 .200** .197** .054 .024 .023 .263*** .253*** .567*** 1

 *p < .05, **p < .01, ***p < .001

[표2] 주요변인의 상관관계
[Table 2] correlation of main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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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인 모델Ⅰ 모델 Ⅱ 모델Ⅲ 모델Ⅳ 공선선통계량
B(β) p B(β) p B(β) p B(β) p 공차한계 VIF

인구사회학적 특성
연령 -.004(-.047) .535 -.014(-.154) .020 -.017(-.184) .003 -.016(-.176) .005 .766 1.306

교육년한 .046( .153) .048 .022( .072) .272 .009( .030) .627 .010( .033) .580 .813 1.230

종교(D) -.067(-.046) .543 -.119(-.082) .198 -.111(-.076) .224 -.054(-.037) .561 .724 1.381

입소기간 -.103(-.182) .015 -.104(-.183) .004 -.091(-.161) .006 -.106(-.187) .002 .879 1.138

근로소득 .006( .226) .003 .002( .080) .226 .002( .071) .256 .002( .076) .219 .781 1.280

건강상태 .129( .157) .035 .075( .091) .152 .056( .068) .258 .060( .073) .212 .869 1.151

자녀수 -.010(-.011) .882 .027( .030) .638 .001( .002) .980 -.008(-.009) .874 .853 1.172

개인체계
(자기효능감) .694( .543) .000 .459( .360) .000 .478( .374) .000 .580 1.724

가족체계
(자녀관계) .027( .024) .733 .014( .012) .860 .615 1.625

(가족대처전략)

문제해결의 확신 .307( .297) .000 .224( .216) .010 .435 2.301

문제의 재정의 .112( .104) .211 .079( .074) .379 .425 2.353

수동성 -.019(-.014) .859 .103( .076) .432 .318 3.148

사회체계
확대가족․친척지지 .228( .292) .000 .464 2.157

친구지지 -.165(-.201) .104 .196 5.108

이웃지지 .014( .018) .868 .240 4.173

종교지지 -.091(-.141) .154 .306 3.264

사회지원기관지지 .046( .067) .421 .431 2.320

R² .180 .423 .518 .569

Δ R² - .243 .095 .051

Adj R² .143 .393 .480 .515

Δ Adj R² - .250 .087 .035

Δ F(p) 4.923(.000) 65.536(.000) 7.528(.000) 2.849(.012)

(D)는 더미변수를 의미함

[표3] 위계적 회귀분석
[Table 3] hierarchical regression 

.003), 그리고 ‘건강상태’(β = .157, p = .035)가 자립의지
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확인되었다. 즉 교육
년한이 길수록, 입소기간은 짧을수록, 근로소득은 많을수
록, 그리고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여성 한부모가족 가구주
의 자립의지는 강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2단계에서는 1단계의 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개인체
계요인에 해당하는 자기효능감의 영향 정도를 검토한 결
과, ‘자기효능감’(β = .543, p = .000)은 자립의지에 강하
게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기효능
감이 높을수록 여성 한부모가족 가구주의 자립의지는 강
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개인체계요인을 추가함으로써 

24%의 설명력을 더하여 두 번째 모델은 여성 한부모가
족 가구주의 자립의지를 총 42%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3단계에서는 가족체계요인을 투입한 결과 자녀와
의 관계는 자립의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가족이 사용
하는 문제해결을 위한 대처전략 가운데 문제해결의 확신
(β = .297, p = .000)이 자립의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족이 어려움이나 위기에 처했을 
때 문제해결에 대한 확신이 강할수록 여성 한부모가족 
가구주의 자립의지는 강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족체
계요인을 추가함으로써 약 10%의 설명력을 더하여 세 
번째 모델은 여성 한부모가족 가구주의 자립의지를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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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단계에서는 사회체계요인으로 다양한 사회적 지지체

계를 투입하였는데 그 결과 5%의 설명력이 증가하여 모
델을 총 57%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로이 투입한 
사회체계요인 가운데서는 ‘확대가족과 친척지지’(β =
.292, p = .000)만 자립의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즉 확대가족이나 친척으로부터 사회적 지
지를 많이 받을수록 자립의지가 강해지는 것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모든 요인들을 함께 고려할 때 자립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연령, 입소기간, 자기효능감, 문제
해결에 대한 확신감, 그리고 확대가족과 친척지지임을 알 
수 있다. 즉 나이가 적고, 입소기간이 짧으며, 자기효능감
이 높고, 문제해결에 대한 확신이 강하며, 그리고 가족과 
친척들로부터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자립의지가 강해지
는 것을 알 수 있다. 

5. 결론

본 연구는 생태체계적 관점 근거하여 여성 한부모가족 
가구주의 자립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여, 
여성 한부모가족 가구주의 자립의지 향상을 위한 개입시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증적인 자료를 얻고자 하는 목적으
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과제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여성 한부모가족 가구주의 연령과 입소기간,  자기효

능감, 가족의 문제해결에 대한 확신감, 그리고 확대가족
과 친지들로부터 받는 지지가 여성 한부모가족 가구주의 
자립의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즉 나이는 어릴수록, 입소기간은 짧을수록, 
개인의 자기효능감은 높고 그리고 가족들의 문제해결에 
대한 확신감이 강할수록 자립의지도 높아지는 것을 의미
한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여성 한부모가족 가구
주의 자립의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실천적 함의를 논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사회학적 요인 가운데 연령과 입소기간이 
자립의지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으
로써 연령대별 그리고 입소기간에 따라 자립의지의 향상
과 자립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되어진다. 
특히 자립의지가 낮은 것으로 나타난, 연령대가 높은 한
부모가족 가구주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과 원조가 필요
할 것이다. 그리고 입소기간이 길수록 자립의지가 낮아지
는 것으로 나타난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추후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입주자들의 입소기간이 길어질수록 
자립의지가 낮아진다면, 퇴소 후의 자립을 기대하기가 어

려울 것으로, 이것은 모자보호시설의 설립목적과도 부합
하지 않는 결과이다. 따라서 입소기간이 길수록 자립의지
가 낮은 원인을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이에 대한 대
책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개인체계요인에 속하는 자기효능감은 아주 강하
게 자립의지를 설명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연
구결과는 선행연구 결과들[19,20]과도 일치하는 것이다. 
한 연구[21]에서는 한부모 가구주들이 배우자와의 이별 
형태에 따라 그들이 느끼는 감정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
는데, 즉 사별한 경우에는 절망감, 상실감, 우울 등의 감
정을 갖게 되고, 이혼, 유기, 별거한 경우에는 손실된 자
존감으로 인한 분노, 우울, 무기력, 사기저하 등의 감정을 
가장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나라의 한부모가족의 발생 사유에는 이혼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므로 이들이 낮은 자존감과 자기효능감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그들의 자존감과 자기효능감
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실시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가족체계요인 가운데서는 개인이나 가족들의 
‘문제해결에 대한 확신감’이 강할수록 자립의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해결에 대한 확신감은 개인이나 가
족들이 생활하면서 직면하게 되는 문제나 어려움에 대처
하기 위해 사용하는 문제 해결태도와 행동전략의 하나이
다.  따라서 여성 한부모가족 가구주들과 그 가족들의 
‘문제해결에 대한 확신감’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사회복
지사는 지역사회에서 이용가능한 모든 자원에 대한 정보
를 여성 한부모 가구주들에게 소개하고 그리고 여성 한
부모 가구주들이 스스로 자립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원
조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원조를 통하여  여성 
한부모 가구주들이 자립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운 
상황을 미리 예견하여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가
능한 해결 방안을 계획해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문제해
결에 대한 확신감’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사회체계요인 가운데서는 확대가족과 친지로부
터의 지지가 자립의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우리사회에서 한 부모 가족을 바라보는 
관점은 새로운 가족 형태로 인식하기보다는 양 부모 중
심의 정상적인 가족에서 이탈한 비정상적인 가족, 즉 결
여와 무질서, 그리고 사회 문제를 야기 시키는 부정적인 
이미지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22]. 따라서 이혼 등의 
사유로 한부모 가정이 되었을 때 주변의 확대가족이나 
친지들에게 지지를 받기는 고사하고, 도리어 한부모가족 
가구주의 자의나 타의에 의해 기존의 확대가족이나 친지
들과의 관계가 약화되거나 관계의 단절까지 경험하는 경
우가 많이 발생한다. 특히 한부모가족의 발생 사유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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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일 경우에는 전배우자의 확대 가족이나 친지들과의 관
계의 단절은 물론, 이혼 사실을 감추기 위해 본인의 원가
족과 친지들과의 접촉도 기피하는 경우까지 발생한다. 따
라서 사회 전반적으로 한부모가족에 대한 편견을 개선하
고, 그리고 자의적으로 확대가족이나 친지들과의 관계를 
기피했던 한부모가족 가구주에게는 확대가족과 친지들과
의 교류와 관계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확대가
족과 친지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원조하는 것이 필
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을 바탕으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영남권 지역의 
모자보호시설 11개소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 한부모가족 
가구주를 대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재가 여성 한부모
가족 가구주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추후연구
에서는 전국적 규모의 연구에 대한 필요성과 함께 재가 
여성 한부모가족 가구주에 대한 비교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둘째, 본 연구는 생태체계적 관점에 근거한 연구이지
만, 각 체계에 포함되는 다양한 요인들을 모두 포함시켜 
조사․분석하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생태
체계를 구성하는 보다 더 다양한 요인들을 독립변인에 포
함시켜 이들의 영향을 분석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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